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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임편 赴任篇

제1조 수령의 임명 [제배除拜]

1.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목민관만은 구할 것이 못 된다.

위[上]를 섬기는 자를 ‘백성[民]’이라 하고, 백성을 다스리는 자

를 ‘선비[士]’라 한다. 선비란 벼슬살이하는 것이니, 벼슬살이하는 

자는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이다.

그러나 서울의 관원과 개성 등의 유수留守들은 왕을 받들어 모

시는 것을 직분으로 삼기도 하고, 혹 맡아서 지키는 것을 임무로 

삼기도 하니, 조심하고 근신謹愼하면 아마 죄를 짓거나 뉘우칠 일

은 없을 것이다.

오직 지방관인 부윤府尹․목사牧使․군수․현감 같은 수령守令

만이 만민을 다스리는 자이니, 하루에 만 가지 일을 처리함이 마

치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임금과도 같아서, 그것의 크고 작음만 

다를 뿐, 그 처지는 실로 같은 것이니 이 벼슬을 어찌 스스로 구할 

수 있겠는가?

옛날 중국에서 상공上公은 지방이 100리, 후작侯爵과 백작伯爵

은 70리, 자작子爵과 남작男爵은 50리였으며, 50리가 못 되면 부

용附庸이라 일렀는데, 그들은 모두 제후諸侯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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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우리나라도 큰 주州는 그 지방이 재상인 상공과 맞먹고,

중읍中邑은 후작과 백작에 맞먹으며, 하읍下邑은 자작과 남작에 

맞먹고, 소읍小邑은 부용과 같으니, 그 벼슬 이름은 다를망정 그 

직책은 옛날 제후의 바로 그것이다.

옛날 제후들에게는 정승이 있고, 사도司徒․사마司馬․사공司空

의 삼경三卿이 있으며, 대부大夫와 백관이 갖추어져 있어서, 제각기 

그 일을 처리해나갔기 때문에 제후 노릇하기가 어렵지 않았다.

오늘날의 수령은 홀로 만민 위에 우뚝 서서 좌수座首와 좌우별

감左右別監 등 간사한 세 사람을 보좌補佐로 삼고, 6, 70명의 간

사한 아전衙前을 보필로 삼으며, 사나운 자 몇 사람을 막빈幕賓으

로 삼고, 패악한 무리 10명을 하인下人으로 삼는다. 이들은 서로 

끼리끼리 뭉쳐 수령 한 사람의 총명을 가리고, 사기詐欺와 농간弄

奸을 일삼아서 만백성을 못살게 한다.

옛날 제후諸侯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지위를 물려주어 대대

로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.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혹 종신토

록 등용되지 못하거나, 더러는 여러 대가 되어도 다시 일어나지 

못하게 되어, 그 명분名分과 의리義理가 지극히 소중하였다. 그러

므로 비록 악한 자가 있더라도 감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그러나 오늘날의 수령守令은 오래가야 혹 2년이요, 그렇지 않

으면 몇 달 만에 바뀌어 마치 지나가는 여관의 손님과도 같다. 그

러나 보좌․막빈․하인 따위들은 옛날 세습世襲하는 경상卿相들

처럼 그 직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다.

주객主客의 처지가 이미 다르고 오래 있는 사람과 잠깐 다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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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사람의 권한이 아주 다른데, 그들에게 군신君臣의 대의大義와 

천지天地의 정분定分이 있을 리 없다.

비록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도피하였다가 손님인 수령이 떠난 

뒤에 주인인 보좌․막빈들은 집으로 돌아와서, 예나 다름없이 안

녕과 부귀를 누리게 되니,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는가.

그러므로 수령 노릇의 어려움은 공후작公侯爵보다도 백 배나 더

하니, 이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.

비록 덕망德望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엄威嚴이 없으면 하기 어

렵고, 하고 싶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밝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. 대

체로 그런 능력能力이 없는 자가 수령이 되면 백성들은 그 해를 입

어 곤궁하고 고통스러우며, 사람들이 비난하고 귀신이 책망하여 재

앙이 자손들에까지 미칠 것이니, 어찌 구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.

오늘날 무관武官들이 몸소 전형銓衡을 맡은 관리인 전관銓官에

게 청탁하여 수령 되기를 빌어 얻는 버릇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어 

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.

재주와 슬기가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,

구하는 사람도 스스로의 실력을 헤아리지 않고, 들어주는 자 또한 

다시 더 묻고자 하지도 않으니, 이는 진실로 잘못된 일이다.

문신文臣으로 홍문관弘文館 관리나 승정원承政院 관리가 된 이

는, 부모의 봉양을 위해 고을살이를 청하는 법이 있다. 아래에서

는 부모에 대한 효성 때문에 청하고 위에서는 효도 때문에 허락하

는데, 그것이 풍습이 되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.

대체로 집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는데, 끼니도 잇기 어려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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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은 그 사정으로 보아서는 참으로 딱한 일이기는 하다.

그러나 천지의 이치로 말하면 벼슬을 위해서 사람을 고르는 것

이지, 사람을 위해서 벼슬을 고르는 법은 없다.

한 집안의 봉양을 위하여 만민의 수령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옳

은 일이겠는가.

신하 된 자로서 만민에게 거두어다가 내 부모 봉양하기를 바라

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요, 남의 임금 된 이가 만민에게 

거두어다가 네 부모를 봉양하라고 허락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

는 일이다.

만약 재주 있고 도道를 지닌 사람이 스스로 제 능력을 헤아려 

목민할 만하면, 글을 올려 자신을 천거하여 한 군을 다스리기를 

청하는 것은 좋다. 그저 집이 가난하고 늙은 어버이의 봉양이 어

렵다는 핑계로 한 군을 빌어 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.

옛날에는 임금을 모시고 경서經書를 강론하는 경연經筵에 참석

하는 신하로서 본래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이가 어쩌다 수령

이 되기를 바라면, 조정에서는 그 사람을 보내되 능하지 못할까 

염려하지도 아니하고, 군민들도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을 모두 좋아

하고 기뻐하였다.

그런데 후세에는 재주나 덕망이 없는 자가 이를 끌어대어 전례

로 삼아,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모 봉양이 어렵지도 않은 자가 

모두 염치없이 고을살이를 구하니 예禮가 아니다. 기필코 이런 예

를 좇아서는 안 된다.

퇴계退溪 이황李滉(연산군 7년, 1501~선조 3년, 1570)이 그의 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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